
중국은 농민들도 결재도 스마트폰 관리 시대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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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농민들도 스마트 관리

◦ 중국 고원지역 여름 야채의 주 생산지 중 하나인 간쑤(甘肃 감숙)성，란저

우시(兰州 난주)시 위중（榆中)현에서는 "인터넷 + 시설농업"을 추진하고

있다. 현지 사람들은 밭 주변에 와이파이를 설치해 농산물 생산지 추적, 스

마트 관리, 표준화 관리, SNS 판매 등을 하고 있다.

- 위중현은 현재 1,000묘(亩, 면적 단위: 1묘는 약666.67㎡) 이상의 현대 농업

시범 구역에 스마트 비닐하우스 등 스마트 시설을 설치해 생산량과 생산효

율을 올렸고 ‘식품안전’을 보장하고 있다. 더 많은 농가들이 현지의 IT 선두

기업 및 전문 협력사들과 협력해 스마트 농업으로 부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.

스마트폰 앱을 통해 야채와 과일이 자라고 있는 비닐하우스의 온도 체크 중



□ 모바일 결제 시스템: 알리페이! 위챗페이!

◦ 중국인들에게 즈푸바오(支付宝, 알리페이)나 웨이신(微信，위챗) 결제 등은

이미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다.

- 1선, 2선 도시 베이징, 상해, 광주 등 지역뿐만 아니라 장춘, 심양, 소주 등 전

중국 지역 곳곳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.

◦ 최근 이런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한국

인천국제공항 면세점, 인도 뉴델리 디저트 가게, 태국 방콕의 편의점, 싱가

포르 백화점 등 현재 25개 국가 및 지역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

한국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태국 방콕의 편의점

※ 자료원 : 중국 신화망

 □ 향후전망 및 시사점

◦ 중국시장은 현금이나 카드 결제 없이 휴대폰으로 QR코드 스캔 시 바로 결

제가 되는 시스템이 보편적이다. 현금이 없어도 심지어 노점상에서도 손쉽

게 소비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농업계에서도 스마트 농업이 붐

을 일으키고 있다. 한국 기업들이 이런 모바일 중심의 중국시장에 적합한

홍보나 판매방식으로 중국시장에 접근하지 않는다면 판매확대나 원하는

홍보효과를 얻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.


